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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 특산품 홍보 창구로 거듭나  

비 날씨에도 방문객 북새통…‘메이드 인 제주’ 진가 만끽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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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제주 특산물 홍보 창구 거듭 

 세계자연유산 제주명품 특산물전이 제주의 농·수·축·임산물과 가공품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 

창구로 거듭났다. 

  

지난 7일 제주명품 특산물전이 열린 제주종합경기장 광장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‘메이드 

인 제주(made in Jeju)’의 진가를 만끽하려고 몰려든 방문객으로 북새통을 이뤘다. 

  

도민들과 내국인 관광객은 물론 중국, 베트남, 일본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이 

감귤과 양배추, 마늘, 옥돔, 갈치 고등어, 흑돼지 등 제주 특산물의 맛을 음미하고 우수성을 체험

했다. 



 

  

특히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(새누리당ㆍ서귀포시 안덕면), 김병립 

제주시장 등 제주지역 주요 인사들도 행사장을 찾아 제주 특산물을 홍보하는 데 힘을 보탰다. 

  

한 중국인 관광객은 “다양한 제주산 농·수·축·산물과 가공품을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어 좋았다”

며 “제주는 자연경관 외에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한 것 같다”고 밝혔다. 

  

▲무료 시식·시음회 인기 

 천혜의 자연환경이 키워낸 제주의 청정 농·수·축·임산물을 무료로 맛볼 수 있는 시식·시음 행사장

은 온 종일 방문객으로 붐볐다. 

  

7일 제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세계자연유산 제주명품 특산물전에서 진행된 무료 시식·시음행사

가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. 

  

대정농협(조합장 이창철)이 마늘과 감귤, 고구마를 선보이고 모슬포수협(조합장 이미남)에서는 제

철을 맞은 방어회를 제공했다. 

  

길갈영농조합법인(대표이사 오영익)가 제공한 흑돼지 구이는 호평이 이어졌으며 고소리·오메기술, 

한라봉 감귤 주스, 우도땅콩막걸리, 제주토종백수오, 삼다두유 등 다양한 먹을거리가 방문객들의 

미각을 만족하게 했다. 

  

특히 제주어류양식수협(조합장 양용웅)은 제주광어회와 초밥을 5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

했으며,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. 

  

  

▲풍물·난타 등 볼거리도 ‘풍성’ 

신나락(대표 한진오)의 길트기 공연으로 막을 연 세계자연유산 제주명품 특산물전은 행사 내내 풍

성한 공연으로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. 



 

  

지난 7일 제주종합경기장 광장에는 신명나는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며 제주명품 특산물전의 시작

을 알리고 풍물놀이 장단이 빨라지면서 잔치의 흥을 돋웠다. 

  

길트기에 이어 창작연희단 타천(단장 최명훈)이 난타 공연을 선보였다. 

  

드럼통을 개량해서 만든 악기가 만들어내는 한국 고유의 사물놀이 리듬과 화려한 퍼포먼스가 어

우러져 행사장을 공연장으로 만들었다. 

  

또 제주시 노형동 민속보존회(회장 김정숙)는 꽹과리와 징, 장구, 북을 두드리며 행사장 곳곳을 누

볐다. 

  

흥겨운 풍물공연에 맞춰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어깨가 절로 들썩이며 공연에 녹아들었다. 

  

이와 함께 라이브 가수 아미도 제주명품 특산물전을 찾아 감미로운 목소리로 방문객들에게 미니 

콘서트를 선사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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